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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중독성향 자녀 어머니의 심리적 강인성과

긍정심리 요인과의 관계*

 우   정   애†

제주한라대학교 보건행정과 겸임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를 둔 어머니를 대상으로 심리적 강인성과 긍정심

리 요인과의 관계를 검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강인성과 관련된 긍정심리성향

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토대로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적응유연성, 낙관성, 희망성향 

등의 변인들을 선정하여 심리적 강인성과의 상관관계와 영향력을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상

관분석과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긍정심리성향 중 심리적 강인성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인 변인은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 중 ‘자아수용’, ‘삶의 목적’과 주관적 안녕감, 적응유연

성, 낙관성의 하위요인 중 ‘긍정적 기대’, 희망성향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논의에서는 5개의 

긍정심리성향들이 미디어중독성향 자녀어머니들의 심리적 강인성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 프

로그램 내용요소로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논하였다. 

주요어 : 미디어중독, 미디어 중독성향 자녀 어머니, 심리적 강인성, 긍정심리 요인, 긍정심리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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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에 발표된 2019~2021년 스마트폰․

인터넷 과의존 예방 및 해소 종합계획에 따르

면(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3~9세 유․아동의 경우 스마트폰 과의

존 위험군이 2015년도 12.4%에서 2017년도 

19.1%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장 큰 폭으로 

문제가 확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대 청소

년의 과의존 위험군은 2015년도 31.6%에서 

2017년도 30.3%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

으나, 10대 청소년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가

장 위험군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과학

기술정보통신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8). 인

터넷 중독 연구의 선구자인 Young(1998)의 주

장대로, 인터넷에 중독이 되면 인터넷을 생각

했던 것보다 장시간 이용하게 되고, 강박적으

로 의존하게 되며, 인터넷을 그만두었을 때는 

금단증상이 나타나게 되어 결국은 일상생활 

및 대인관계를 정상적으로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고 언급한데서 그 심각성을 확인하게 된

다.

특히 인터넷 중독의 새로운 유형으로 제시

되는 스마트폰 중독(김형지, 김정환, 정세훈, 

2012)의 중독률은 편리성 및 접근성 증대, 다

양한 어플리케이션의 활용 등으로 pc기반 인

터넷 보다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한국정

보화진흥원, 2011). 이러한 스마트폰 중독과 

인터넷 중독은 과다사용으로 인해 금단, 내성, 

일상생활 장애를 가져오는 공통된 특징이 있

어(한국정보화진흥원, 2011) 인터넷 중독과 스

마트폰 중독은 따로 구분되지 않는 행동중독

으로 분류된다(Griffiths, 1999). 행동중독에 속

하는 미디어 중독은 미디어를 점점 과다하게 

사용하게 되면서 정신적, 신체적으로 의존하

게 되고 조절이나 통제를 하지 못하게 되어 

결국은 심리적, 신체적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

로, 특히, 직업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정의된다(김봉섭, 2006). 최근에는 인터넷을 기

반으로 한 미디어의 강력한 영향력으로 인해 

인터넷 중독 연구에서 미디어 중독연구를 중

심으로 초점이 변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금창민, 2013). 특히 미디어 이용자의 개인적 

특성과 개별 미디어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미

디어 이용자의 이용 동기와 목적 등이 서로 

결합되면서 상승작용을 일으켜 미디어 중독을 

더욱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봉섭, 

2006; 예종석, 김동우, 2003; 우형진, 2007; 조

남재, 류경문, 김석규, 2001). 이에 본 연구에

서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성향을 일컬어 

‘미디어 중독 성향’이라 칭하고자 한다. 

청소년의 미디어 중독률이 높은 원인은 크

게 개인적 요인, 사회적 환경요인, 가정적 요

인으로 볼 수 있다. 우선 개인적 요인으로는 

낮은 자기존중감과 자기통제력, 우울, 불안, 

공격, 충동성 강박성향 등(곽금주, 2004; 성윤

숙, 2003; 조아미, 방희정, 2003)을 들 수 있다. 

또한 사회적 고립, 사회적 지지의 결핍, 사회

적 활동의 제한, 과도한 경계심 및 자기방어

성의 요인도 개인적 요인에 포함된다(고정화, 

유형근, 조용선, 2009). 다음으로, 사회적 환경

요인은 통제, 지시적 부모의 양육방식, 가족의 

무관심, 바람직한 놀이 문화 부재, 프로게이머

가 이슈화되고 언론 및 대중의 조명을 받는 

존재로 급부상하는 사회적 분위기 등(방희정, 

조아미, 2003; 한국청소년상담원, 2000)을 들 

수 있다. 마지막, 가정적 요인으로 가정생활의 

경제수준이나 부모의 학력 수준은 자녀의 인

터넷 게임중독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반

면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활동에 얼마나 적극

적으로 관심을 갖고 개입하느냐의 여부는 자

녀의 인터넷 게임 중독의 경향에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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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헌수, 이난, 2006). 

또한 가족의 응집성, 적응성, 의사소통의 정도

가 낮을수록 게임중독에 빠질 가능성이 높았

고(방희정, 조아미, 2003), 부모와의 역기능적 

의사소통으로 게임통제가 이루어질 경우 게임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이경

님, 2003). 

이와 더불어 인터넷 중독 예방 및 해소를 

위한 국가의 범부처 종합계획에 의하면 정부

는 유⋅아동⋅청소년 부모 대상 교육을 강화

하는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였다(미래창조과학

부․한국정보화진흥원, 2013). 이미 국내 다수

의 사회단체 및 기관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을 의무화 하여 실시

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예방교육의 대상을 부

모까지 확장하려는 국가 정책은 자녀의 인터

넷 중독 예방을 위해 가정 내 부모의 역할이 

중요함을 강조하며 이를 강화하려는 정부 차

원의 노력이라 할 수 있다. 앞서 살펴본 연구

결과들과 국가의 인터넷 중독에 대한 대응책

을 종합해보면, 청소년의 미디어 중독 예방을 

위해 청소년에게 가장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

는 부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그동안 인터넷 중독의 원인으로 제시된 부

모 관련 선행연구를 보면, 부모의 거부적이고 

통제적인 양육태도(권윤희, 2006; 김기숙, 2009; 

김윤희, 2006; 류진아, 2003; 박경애, 김희수, 

이화자, 김옥희, 2009; 심옥녀, 2008; 이지항, 

2005)와 가족의 지지 부족(심옥녀, 2008; 이숙

진, 2008; 이지항, 2005) 등 대체로 방잉형 부

모와 과보호형 부모가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또한, 부모 자녀의 부정적 의사소통(김윤희, 

2006; 박경애 등, 2009; 이수진, 2008; 이지항, 

2005; Griffiths, 1998)과 인터넷에 대한 부모의 

태도 문제(류진아, 2003; 심옥녀, 2008; 이숙진, 

2008) 등 또한 자녀의 인터넷 중독 원인으로 

제시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족응집력 결핍(박경

애 등, 2009; 임진숙, 2005), 부모애착 결핍(김

기숙, 2009), 부모의 학업기대(김기숙, 2009; 류

진아, 2003) 등이 인터넷 중독의 유발 원인으

로 조사되었다.

위와 같이 부모역할 부족의 요인들은 유․

아동․청소년기의 미디어 중독이 성인기까지 

연계되어 니코틴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중독

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엄옥연, 2010)는 

점에서 청소년의 미디어 중독 문제는 단순히 

한 시기의 문제로 한정되지는 않는 다는 점을 

주지할 필요가 있으며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선행연구를 통해 부모교육과 관련하여 언급

된 내용을 보면 첫째, 한국 사회에 인터넷이 

정착되는 과정에서 자녀에 대한 적절한 수준

의 관여와 교육이 부족하여(정은경, 2008) 이

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둘째, 

인터넷 중독의 가장 큰 피해자인 초․중․고

등학교 학생들을 가장 효과적으로 돕고 지도

할 수 있는 가정과 부모에게 그 책임이 주어

졌으며, 셋째, 각 가정에서 부모의 교육과 지

도가 인터넷 중독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이라 밝히고 있다(차경란, 2009).

위 연구들은 미디어 중독 문제에서 어머니 

역할의 중요성을 언급하고 있지만, 현실에서

는 어머니 입장에서의 고민이 있어 보인다. 

이를테면, 대부분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은 일

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부정

적이고 불안한 정서를 느끼게 되어 자녀가 미

디어 중독에 빠져드는 것으로부터 여유를 갖

지 못하고 오히려 자녀와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우정애, 김성봉, 2014). 즉, 

대부분의 어머니들이 자녀의 미디어 문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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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하는 측면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실상은 

스트레스를 자주 표출하고 부정적 표현을 하

며(손은하, 2012), 문제 해결을 위한 적절한 방

법을 적용하기 보다는 처벌적 훈육방법을 많

이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김미향, 2010) 미

디어 중독 예방을 위한 부모교육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부연하면, 김세진

(2012)은 문제적 인터넷 사용을 보이는 개인은 

자기 초점화 된 부적응적 인지로 자기조절능

력의 상당부분이 소모되고 있고, 이는 스트레

스 상황과의 악순환으로 자기 조절력을 더 소

모시켜 문제적 인터넷 사용이라는 자동처리 

과정의 우세를 가져온다고 언급한다. 이는 어

머니의 스트레스는 자녀의 스트레스에 영향

을 미치는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측면에서 

보면 청소년의 인터넷 중독 문제에서 어머니

의 스트레스는 간과할 수 없는 것이다(조민자, 

2011). 

최근 우정애와 김성봉(2014)은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스트레스에 관한 

연구에서 어머니들의 스트레스 이면에는 불안, 

분노, 두려움이 내재해 있고 중독 및 청소년 

미디어 문화 이해에 대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어머니의 스트

레스를 해결하기 위해 스트레스에 의한 부정

정서를 상쇄시킬 수 있는 긍정정서와 자녀 회

복을 위한 힘을 갖는 심리적 지원 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는 현재의 스트레스 해소를 넘어 

자녀의 회복을 돕는 방향이 되어야 함을 주장

하였다. 이 외에도 자녀와 가장 인접한 환경

인 부모를 긍정성향으로 훈련함으로써 자녀의 

문제를 조절시킬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고

(오혜란, 2008), 부모 자신이 스스로 행동과 감

정에 대한 통찰이 필요하며, 심리적으로 안정

된 정서를 유지해야 한다는(김명하, 2013)점에

서 부모의 내면적 힘이 요구되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Tournier(1982)는 환경적이

고 심리적인 고통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그 

고통을 잘 견뎌내어 자신에게 도움이 되는 방

향으로 삶을 이끌어 갈 수 있다면 고통도 개

인에게 이로운 것이 될 수 있다는 ‘창조적 고

통’을 말한 바 있다. 같은 맥락에서 황진숙

(2011)의 연구에서는 외부로부터 오는 어려움

이나 심리적 고통과 같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 자신을 통제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몰입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게 해주는 

심리적 강인성은 자녀들이 보다 행복하고 건

강한 생활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고 하였

다. 다시 말하면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스트레스를 자녀의 중독 성향으로 

인한 고통을 잘 견뎌내어 자녀회복 및 발전적

인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면 이는 

Tournier(1982)가 주장하는 ‘창조적 고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예컨대, 스마트폰을 자주 사용하여 갈등을 

일으키는 상황에서도 이를 조절할 수 있는 능

력을 키우는 것은 단지 스마트폰 조절 능력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삶속에서의 여러 욕구들

을 조절할 수 있는 개인성장의 요인으로 활용 

가능한 것으로 보게 되며 이때의 스트레스 경

험은 한 개인이 스트레스 상황이 주는 불이익

을 보충하거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벗어나고자 

노력할 때 개인의 성장과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Maddi, 1988). 이러한 

맥락에서 Kobasa(1982)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저항자원으로 기능하는 성격 특성들의 집합을 

심리적 강인성으로 정의하였다. 이와 같은 심

리적 강인성은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를 둔 

어머니들이 스트레스로부터 벗어나 자녀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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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힘을 갖는데 필요한 것으로 볼 수 있

으며, 부정적 양육태도의 원인이 되는 스트레

스 해소에 초점을 두는 것으로 부모들의 심리

적 안정과 자녀회복을 위한 근본적인 접근이

라 여겨진다.

최근 심리적 강인성과 부모의 양육태도와는 

정적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김후영, 2006; 정

은선, 2007; 탁윤희, 2007)들에 의하여, 심리적 

강인성의 효과에 관한 언급이나 부정적 정서

를 완화하는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리

적 강인성에 대한 연구들은 심리적 안녕감(권

석만, 2008; 원두리, 김교현, 2006; Kobasa, 

1979, Csikszentmihalyi, 1997), 주관적 안녕감(김

의철, 박영신, 1999; 박효서, 2000; 허유정, 

2001), 적응유연성(김혜성, 1998; 박현선, 1998; 

양국선, 장성숙, 2001; 유성경⋅심혜원, 2002; 

이완정, 2002; 이용준, 2004; 장휘숙, 2001), 낙

관성(김주희, 1995; 박현순, 2002; 양돈규, 2001; 

서은정, 2008; 장옥란, 2006; Scheier & Carver, 

1985), 희망(Snyder, 1994)등 긍정 심리적 요인

들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고하고 있다.

위와 같은 연구결과들은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를 둔 부모의 긍정심리성향들을 증진함으

로써 긍정정서를 구축하고 이를 확장시켜 스

트레스 등 부정정서를 상쇄시키는 긍정심리학

적 개입(Fredrickson, 2003)이 적절함을 의미한

다. 특히 주관적 안녕감, 자기수용 등은 강점

을 고무시키는 요인으로써 강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하며(Peterson & Seligman, 2009), 희

망, 낙관주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강점과 

성장의 촉진’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강점 척도

로 사용되어진 점에서(Lopez & Synder, 2008), 

강점을 기반으로 강인성 증진을 위한 긍정심

리성향 요인으로 적절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강점의 준거로 사

용되어진 기존 긍정심리성향 중 심리적 안녕

감, 주관적 안녕감, 낙관성, 탄력성, 희망 등 5

가지 변인에 대하여 미디어 중독성향 자녀 어

머니의 심리적 강인성과의 관계를 알아본 후 

긍정심리프로그램의 내용요소로 적합한지 알

아보고자 한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긍정심리성향 요인 중 

하나인 심리적 안녕감(psychological well-bing: 

PWB)은 자기실현적(eudaimonic)관점을 기반으

로 한 개인이 충분히 기능하는 정도로 규정

하되 여기에서 안녕감은 자신의 진정한 본성

(daimon)을 깨닫고 발휘하는 것으로 개인적 성

장 발달, 도전 노력과 관련된 것이다(Ryan & 

Deci, 2001; Waterman et al., 2010). 또, 주관적 

안녕감은 자신의 삶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개인의 정서적, 인지적 평가이

며 동시에 삶의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을 

반영하는 것으로 개인의 성취 및 성공 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박효서, 2000; 허유정, 

2001). 또한 적응유연성은 ‘변화하는 환경에의 

성공적인 적응’, ‘강인하고 굴복하지 않는 특

성’으로 묘사되며(Olsson et al., 2003), 낙관성향

의 사람들은 행동이 적극적이고, 정서적 측면

에서도 긍정적인 정서를 가지며, 스트레스 사

건의 좋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하여 목표를 획

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낙관성향

의 사람들은 어려움에 직면 시 목표 획득을 

위해 그와 반대인 사람들보다 더 많은 노력을 

한다는 것이다(Carver et al., 1998). 또, 희망 수

준이 높은 개인은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열정이 있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동기화되기 때문에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강하며 목표를 추구하도록 에너지를 

활성화하여 성공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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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yder & Pulvers, 2001). 이와 같이 심리적 안

녕감, 주관적 안녕감, 적응유연성, 낙관성, 희

망 등의 긍정심리 요인들은 스트레스 사건에 

덜 직면하게 하고 스트레스에 직면했을 때도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가능하게 하여 손실된 

내적 자원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능

(Hobfoll, 2002; Seligman, Steen, Park, & Perterson, 

2005)이라 할 수 있다. 결국 긍정심리 요인들

이 추구하는 내적자원은 외부환경에서 주어지

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

으로 보기 때문에, 심리적으로 강인해 진다는 

것은 어머니 자신의 스트레스 해소 및 자녀 

회복을 위한 건강한 내적 힘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

의 어머니들이 경험하는 스트레스는 그들 내

부에 존재하는 긍정적 자원을 발견하여 증진

시키게 되면 스트레스의 해소를 넘어 자녀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힘을 키우는데 효과적일 

거라 보았다. 이에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의 

어머니들의 심리적 강인성을 증진시킬 것이라

고 예측되는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낙관성, 탄력성, 희망 등의 긍정심리요인들과 

심리적 강인성과의 상관관계와 서로의 영향력

을 알아보고자 한다.

방  법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는 유층표집에 의해 전국에 

있는 인터넷․스마트폰 중독 성향 자녀를 둔 

어머니 400명을 대상으로 인터넷중독대응센터 

협조를 얻어 설문조사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총 배부된 400부의 설문지 중 391부의 설문지

가 회수되었으며 그 중 불성실한 답변이 포함

된 18부를 제외하고 최종 373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은 표 1과 같다.

측정도구

심리적 강인성 척도

강인성 척도는 Kobasa (1982)가 강인성을 측

정하기 위하여 사용한 척도를 Bartone, Ursano, 

Wright와 Ingraham(1989)이 수정 보완한 것으

로, 조현영(1999)이 이를 번안한 것을 사용하

였다. 본 척도는 4점 리커트식 척도를 사용

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강인성이 높

은 것으로 해석된다. 강인성 척도의 신뢰도

(Crobach’s α)는 황세웅(2011)의 연구에서는 .79

로 나타났고 본 연구에서는 .70이며, 하위 요

인별로는 몰입이 .61, 통제가 .68, 도전은 .73으

로 신뢰할 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

어머니의 심리적 안녕감은 Ryff(1989)가 개

발한 심리적 안녕감 척도(Psychological Well- 

Being Scale: PWBS)를 오소영(2011)과 전문가 1

인의 문항 분석을 통해 긍정적 대인관계, 자

아수용, 환경통제력, 자율성, 삶의 목적 5개 

영역으로 재구성한 총 37문항을 사용하였다. 

하위요인으로 긍정적 대인관계를 6문항, 자아

수용과 환경통제력, 자율성을 각각 8문항, 삶

의 목적을 7문항씩 가지고 있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심

리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오소영

(2011)의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 척도의 총 

신뢰도(Cronbach’s α)는 .71, 긍정적 대인관계는 

.74, 자아수용 .80, 환경통제력 .64, 자율성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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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목적 .74였고, 본 연구에서의 총 신뢰도

(Cronbach’s α)는 .80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의 크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Campbell, Converse, 및 Rodgers 

(1976)의 ‘주관적 안녕 지표(Index of Well- 

Being)’를 한정원(1997)이 번안하고 정단비

(2012)가 사용한 척도를 사용하였다. 7점 리커

트식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

록 주관적 안녕감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정

단비(2012)의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 척도

의 신뢰도(Cronbach’s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에

서는 .96으로 신뢰할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낙관성

어머니의 낙관적 성향을 측정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Scheier, Carver와 Bridges(1994)의 

LOT-R(the Revised Life Orientation Test)을 김민

정(2006)이 우리말로 번안한 도구를 사용하였

다.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정말 

변수 N % 변수 N %

연령

30대

40대

50대

무응답

55

276

39

3

14.7

74.0

10.5

0.8

자녀

연령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성인

143

80

85

65

38.3

21.4

22.8

17.4

학력

초졸

중졸

고졸

대졸

대학원졸

무응답

0

3

100

226

42

2

0.0

0.8

26.8

60.6

11.3

0.5

자녀 

성별

남자

여자

153

220

41.0

59.0

직업

전문직

교직

사무직

전업주부

기타

무응답

20

10

54

121

164

4

5.4

2.7

14.5

32.4

44.0

1.1

부모교육

경험

없다

1회

2회

3회

4회이상

142

68

54

26

83

38.1

18.2

14.5

7.0

22.3

가정의

월평균

소득

(만원)

100이하

100-200

200-300

300-400

400-500

500이상

3

24

89

88

102

67

0.8

6.4

23.9

23.6

27.3

18.0

어머니의

인터넷

사용유무

유

무

336

37

90.1

9.9

표 1. 연구 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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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 5점까지의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

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낙관성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 LOT-R 개발 당시 낙관성 도구의 

Cronbach’s α는 .79였으며 김민정(2006)의 연구

에서는 .67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75이었다. 

적응유연성

적응유연성을 측정하기 위해 이은지(2002)의 

적응유연성 척도를 사용하였다. 총 11문항으

로 구성되어있고 각 문항에 대해 ‘전혀 그렇

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까지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고 있으며 점수가 높을

수록 적응유연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적

응유연성 척도의 신뢰도(Cronbach’s α)는 차주

연(2002)의 연구에서는 .78이며 본 연구에서는 

.86으로 신뢰할 만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희망척도

희망사고 측정을 위해 Snyder(1996)의 희망 

척도를 최유희, 이희경, 이동귀(2008)가 타당화

한 한국판 희망 척도(K-DHS)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개인의 기질적 특성을 통해 희망수

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모두 12문항으로 구성

되어있다. 본 척도는 각 문항에 대해 4점 리

커트식 척도(1= 분명히 아니다. 4 = 분명히 

그렇다)로 평정된다. 본 척도를 타당화한 최유

희 등(2008)의 연구에서는 원척도에서 제안한 

2요인 구조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아 단일요

인으로 본 척도를 쓸 것을 권유하였으며, 단

일요인으로 측정한 총 신뢰도가 .77로 나타나

났고 본 연구에서는 .77로 나타났다.

분석방법

회수된 설문지를 분석하기 위해 SPSS/WIN 

12.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응답자의 응답

빈도와 백분율을 산출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문제에 따른 자료 분석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

였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을 살펴보기 위해 기술통계를 사용하였다. 또

한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낙관성, 희

망, 적응유연성과 심리적 강인성간의 관련성

을 알아보기 위하여 Pearson 상관계수를 산출

하였다. 둘째,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를 둔 어

머니의 심리적 강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인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중다회귀

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결  과

심리적 강인성에 대한 긍정심리성향과의 상관

관계

미디어 중독성향 자녀를 둔 부모의 심리적 

강인성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및 내용선정을 위해 강인성과 긍정심리

성향인 심리적 안녕감, 희망, 주관적 안녕감, 

낙관성, 적응유연성 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하

였다. 그 결과 전체적인 강인성과 심리적 안

녕감 간의 상관관계는 r=.77로서 정적 상관관

계를 보이고 있으며 심리적 안녕감 전체와 도

전, 환경통제력과 도전을 제외하고는 전반적

으로 정적상관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강인성과 희망 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강인

성 전체와 희망 전체 간의 상관계수는 r=.75 

로 나타나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

며, 희망의 하위요인인 경로사고와 강인성간

의 상관계수는 r=.51, 주도사고와의 상관계수

는 r=.62로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강

www.dbpia.co.kr



우정애 / 미디어 중독성향 자녀 어머니의 심리적 강인성과 긍정심리 요인과의 관계

- 33 -

인성과 주관적 안녕감 간의 상관관계는 r=.75

로 높은 정적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고, 도전

과는 r=.72의 상관계수를 보여 높은 정적상관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낙관성과 강인성과의 상관관계를 보면, 낙

관성 전체와 강인성 전체 간의 상관계수는 

r=.51로 정적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낙관

성 전체와 강인성 하위요인인 몰입은 r=.70으

로 정적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고 긍정적 기대

와 강인성의 하위요인인 몰입과의 상관계수는 

r=.69, 긍정적 기대와 강인성의 하위요인인 도

전과는 r=.87로 가장 높은 정적상관을 보이고 

있다. 

적응유연성과 강인성간의 상관관계를 보면, 

강인성 전체와 적응유연성 간의 상관계수는 

r=.70로 높은 정적상관 관계를 보이고 있다. 

적응유연성과 강인성의 하위요인들인 몰입과 

통제는 각각 r= .72, r=.78 높은 정적상관관계

를 보이고 있다.

심리적 강인성에 대한 긍정심리 성향의 영향

심리적 안녕감, 주관적 안녕감, 낙관성, 적

응유연성, 희망이 강인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

펴보기 위하여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리적 안녕감이 강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심리적 안녕감

은 강인성을 유의미하게 예측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F=24.97, p<.001). 모형에 포함된 긍정

적 대인관계와 자아수용, 자율성, 환경통제력, 

변인 몰입 통제 도전 강인성 전체

심리적

안녕감

긍정적 대인관계  .41***  .66***  .51*** .65**

자아수용  .71*** .65** .41**  .71***

환경통제력  .40***  .50*** -.33***  .48***

자율성  .72*** .40**  .49***  .57***

삶의 목적  .81*** .61** .70**  .87***

전체  .42*** .69** -.25***  .77***

희망

경로사고 .78** .48**  .51*** .51**

주도사고 .44** .58**  .64*** .62**

전체 .58** .43**  .61*** .75**

낙관성

긍정적 기대  .69***  .52*** .87* .73**

부정적 기대 .56** .50** .56* .52**

전체 .70** .44** .75 .51*

주관적 안녕감  .47***  .58***   .72***  .75***

적응유연성 .72** .78** .43* .70**

*p < .05, **p < .01, ***p < .001

표 2. 강인성과 심리적 안녕감, 희망, 주관적 안녕감, 낙관성, 적응유연성 간의 적률 상관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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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목적은 모두 강인성을 유의미하게 설명

하고 있으며, 강인성 총 변화량의 21%(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21%)가 이들에 의해 설명

되고 있다. 심리적 안녕감의 하위요인의 상대

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β)에 따르

면, 자아수용(β=0.47, p<.001), 긍정적 대인관

계(β=0.24, p<.001), 삶의 목적(β=0.14, p<.01), 

자율성(β=0.13, p<.01), 환경통제력(β=0.13, 

p<.05) 순으로 인터넷 중독 성향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강인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관적 안녕감으로 강인성을 예측하는 모형

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주관적 안

녕감은 강인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

(F=35.93, p<.001), 인터넷 중독 성향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강인성을 설명하는 변량은 전

체의 16%(수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16%)로 나

타났다.

낙관성이 강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낙관성은 심리적 

강인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였으며(F=27.08, 

p<.001), 강인성 총 변화량의 7%(수정 결정계

수에 의하면 7%)가 이들에 의해 설명되는 것

으로 나타났다. 각 독립변수들의 강인성에 대

한 기여도와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강인성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부정적 기대(β=.30, p<.001), 긍정적 기대(β

=0.18, p<.01) 순으로 나타났다.

적응유연성으로 강인성을 예측하는 모형의 

통계적 유의성을 검정한 결과 적응유연성은 

심리적 강인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F=22.45, p<.001), 심리적 강인성 총 변화량의 

독립변인 B SE β t
공선성

R2 F
공차한계 VIF

심리적 

안녕감

긍정적 대인관계 .10 .02 .24 4.64*** .77 1.30

0.21 24.97***

자아수용 .20 .02 .47 8.74*** .74 1.36

자율성 .24 .12 .13 2.94** .80 1.25

환경통제력 .07 .03 .13 2.51* .78 1.28

삶의목적 .07 .02 .14 2.84** .88 1.14

주관적 

안녕감
주관적안녕감 .01 .01 .04 2.84* 1.00 1.00 0.16 35.93***

낙관성
긍정적기대 .06 .02 .18 3.39** .84 1.19

0.07 27.08***

부정적기대 .08 .01 .30 5.78*** .84 1.19

적응 

유연성
적응유연성 .10 .02 .26 5.20*** 1.00 1.00 0.13 22.45***

희망
경로사고 .11 .04 .19 2.99** .61 1.65

0.19 20.65***

주도사고 .08 .03 .16 2.56* .61 1.65

*p < .05, **p < .01, ***p < .001.

표 3. 강인성에 대한 중다회귀분석 결과(n=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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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수정 결정 계수에 의하면 10%)가 적응유

연성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이 강인성에 미치는 영향력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 검정결과, 경로사고와 주도사

고는 강인성을 유의미하게 설명하고 있으며

(F=20.65 p<.001) 강인성 총 변화량의 19%(수

정 결정계수에 의하면 19%)가 이들에 의해 설

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들의 상대

적 기여도를 나타내는 표준화계수(β)에 따르

면, 경로사고(β=0.19, p<.01), 주도사고(β=0.16, 

p<.05)순으로 강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심리적 강인성과 가장 상관

과 영향력이 큰 긍정심리 요소는 ‘주관적 안

녕감’, ‘심리적 안녕감의 자기수용’, ‘삶의 목

적’, ‘낙관성의 긍정적 기대’, ‘적응유연성’, ‘희

망성향’ 순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를 둔 어

머니의 심리적 강인성 증진을 위한 강정중심 

긍정심리 프로그램 구성요소의 적합성을 살펴

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400명의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심리적 강인성

과 긍정심리성향과의 상관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심리적 강인성

은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 낙관성, 적

응유연성, 희망성향 등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

으로 검증되었으며, 하위요인 중 가장 큰 영

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은 ‘자기수용’, ‘삶의 목

적’, ‘긍정적 기대’, ‘주관적 안녕감’, ‘적응유연

성’, ‘희망’ 등으로 나타났다. 회귀분석 결과, 

심리적 강인성을 증진시키는 가장 영향력이 

큰 긍정심리 요소는 ‘주관적 안녕감’, ‘심리적 

안녕감의 자기수용’, ‘삶의 목적’, ‘낙관성의 

긍정적 기대’, ‘적응유연성’, ‘희망성향’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관적 안녕감이 심리적 강인성과 정

적관계를 맺는다는 연구(정은선, 2007; 김홍순, 

2010; 황진숙, 2011; 이은정, 2012), 심리적 안

녕감이 심리적 강인성을 향상시킨다는 연구

(조현영, 1999; 장명영, 2011), 탄력성이 심리적 

강인성을 증진시킨다는 연구(차주연, 2002; 김

아림, 2010), 희망성향이 심리적 강인성을 증

진시키는 연구(최은찬, 2013)들과 일치하는 결

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적 강인성 증진

을 위해서는 주관적 안녕감, 긍정적 기대, 자

기수용, 삶의 목적, 탄력성, 희망을 향상시켜

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선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

리적 강인성을 증진하는 긍정심리프로그램의 

내용구성 및 활동주제를 정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내용요소 적용을 위한 이론적 모형

앞서 심리적 강인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밝혀진 요인들을 중심으로 Lopez와 Snyder 

(2008)의 건강한 심리적 성장의 이론적 모형의 

구체적인 내용요소를 정하여 그림 1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본 모형은 효과적인 심리적 

과정들은 강점을 발견하고 건강한 삶을 구축

하기 위한 과정을 통해 충만한 삶, 곧 행복에 

도달한다는 원리에 기반한다. 건강한 심리적 

성장의 이론적 모형을 통해 미디어 중독성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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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자신의 강점을 발견

하고 긍정성을 확인하게 함으로써, 이를 강화

하고 자신의 내적 자원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여 자녀문제 등 다양한 생활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돕

는데 있다.

심리적 강인성 증진 긍정심리프로그램 성장 

모형을 자세히 소개하면 먼저, ‘환경’은 삼각

형을 둘러싸고 있는 원으로 인간에게 영향을 

미치고 동시에 인간의 강점과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표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는 미디어 중독성향 자녀를 둔 가정 속 어머

니의 스트레스가 원으로 함께 놓여있다. 미디

어 중독성향 자녀를 둔 어머니는 자녀의 중독

문제로 스트레스를 경험하게 되고, 불안, 분노, 

두려움 등의 부정적 감정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환경은 어머니들에게 스트레스만 주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미디어 중독 문제 해소

와 미디어 문화에 대한 이해를 요구한다(우정

애, 김성봉, 2014). 이러한 환경에 재적응하고 

건강한 대응을 하기 위해서는 어머니들은 스

스로 갖고 있는 강점을 발견하고 강화되는 과

정을 경험하게 된다.

강점발견 단계에서는 ‘모든 사람은 최적의 

정신건강을 달성하는 심리적 강점들과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가정에 기반하고 있다. 인간의 

강점과 연결되어 있는 건강한 과정은 최적의 

정신건강을 촉진하는 매개물로 본다. 이를 본 

프로그램에서는 Seligman(1998)의 적극적인 삶

을 통하여 강점을 발견하게 되며, 미디어 중

독성향 자녀를 둔 어머니의 환경적 자원으로 

본다. 즉 적극적인 삶은 강점 찾기를 통하여 

자신을 인정하고, 평정심을 갖게 하여 미디어 

중독성향 자녀를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과정에 

해당된다. 마찬가지로 인간의 강점과 연결되

어있는 건강한 가정은 지속적인 즐거움을 통

하여 긍정정서 인식, 긍정정서 증진, 긍정정서 

활용을 주제로 하며, 의미 있는 삶은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 상황을 올바르게 대처하기, 

삶의 목적 설정하기, 신념 갖기, 강인성 확인 

등으로 구성 된다. 

특히 건강한 과정(Synder, 2008)은 주관적 안

녕감, 긍정적 기대, 자기수용, 탄력성, 삶의 목

적 설정, 신념 갖기 등이 연습을 통하여 증진

되는 단계이며, 이 단계에서는 자녀의 회복을 

위한 변화와 도전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능동

 주관적 안녕감, 긍정적 기대,
 자기수용, 탄력성, 희망

 심리적 강인성 향상

 미디어 중독성향 자녀를 둔 
 가정(어머니의 스트레스)

 삶의 재적응을 위한
 강점발견 및 강화

그림 1.심리적 강인성 증진 긍정심리프로그램 성장 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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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자신의 환경을 통제하기 때문에 긍정

적 정서를 많이 느끼게 되어(Andrew & Withey, 

1976) 결과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더 높게 되

는 것이다(Peterson, 2000). 이는 심리적 강인성 

수준이 높은 집단이 행복 수준을 의미하는 주

관적 안녕감의 정도가 더 높다는 연구 결과

(김경심, 2010)에서 심리적 강인성이 행복 수

준을 높임으로써 건강한 삶의 구축을 예견할 

수 있게 된다.

같은 맥락에서 Seligman(2006)은 행복의 수준

(H)은 이미 설정된 행복의 범위(S)10%, 외적환

경(C) 50%와 개인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의지적 활동(V) 40%에 의해 결정되지만, 이미 

설정된 행복의 범위와 외적 환경만을 놓고 보

았을 때 행복 수준은 거의 결정되어 있는 것

으로 변화시키기 어렵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

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적 활동 영역이 전체 

행복 중에 40%나 차지 한다는 것은 개인의 

힘을 통해서 행복의 수준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부분이 40%나 됨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심리적 강인성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적

극적으로 관여하며 변화에 도전하려는 태도라 

할 때 이는 의지적 활동에 가깝다고 볼 수 있

으므로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는 의지적 활동

(V)과 일맥상통 하는 것이며 삼각형의 가운데 

부분에 해당된다.

충만한 삶은 잠재적 강점과 건강한 과정을 

구축하는 단계에서 훈련된 사람으로 일과 관

계 속에서 의미를 찾고 역경을 통해 배우며 

변화를 위한 도전으로 충만한 삶에 도달하는 

것을 의미한다. 삼각형의 정점에 해당하며 심

리적 강인성이 향상되어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는 단계이다. 삼각형에 표시된 화살표들은 

요소들 간의 직접적, 간접적인 관계를 나타낸

다. 

이상의 내용을 요약하면, 긍정심리학에서는 

인간이 근본적으로 행복과 성장을 추구하는 

존재라 가정하며 신경심리학 뇌 연구와 긍정

심리학 연구결과에 따르면 행복은 올바른 연

습을 통해서 증진될 수 있다고 본다(조진형, 

2009). 이는 심리적 강인성이 스스로 자신을 

통제하고 적극적으로 관여하며 변화에 도전하

려는 태도라 할 때 이는 의지적 활동에 가깝

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행복의 수준을 결정하는 

의지적 활동(V)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긍정심리 향상을 통한 심리

적 강인성 증진 프로그램의 회기별 구성은 어

머니들이 매일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가까운 

가족을 통하여 꾸준한 연습과 실행에 옮기는 

반복된 연습에 의해 점진적으로 성장될 수 있

도록 계획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가족

관계 탐색, 사랑받았던 기억 떠올리기, 생활에

서 강점 찾기, 내가 보는 나, 타인이 보는 나, 

있는 그대로 받아드리기 등 어렵지 않은 내용

을 프로그램에 포함시키고 가정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과제로 제시할 수 있다. 특히 가족

관계에 중점을 두고 실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긍정적 심리상태를 유발할 수 있는 매개

물로 작은 식물을 가족과 함께 키우는 것도 

유용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를 둔 어머니의 심리

적 강인성 증진을 이한 프로그램은 ‘강점발견 

-> 건강한 삶의 구축 -> 충만한 삶’의 순서

이며, 내용구성을 도표화 하면 그림 2와 같다.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진행은 Selligman(1998)의 

지속적인 즐거움, 적극적인 삶, 의미 있는 삶

을 건강한 심리적 성장 단계(삼각형의 중간)에 

속하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구성은 Selligman

과 Perterson(2005)의 연구에서 대표 강점을 파

악하고, 이들 강점 중 하나를 택하여 일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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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매일 그 강점을 일과 사랑, 놀이, 자녀양

육과 같은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활

용하면 안녕감을 증진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다.

따라서 프로그램의 내용 요소인 ‘주관적 안

녕감’, ‘긍정적 기대’, ‘자기수용’, ‘삶의 목적’, 

‘탄력성’, ‘희망’의 증진을 위해서 강점을 발견

하고 이를 강화하는 것은 미디어중독성향 자

녀를 둔 어머니들의 심리적 강인성 향상에 효

과적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한 논의를 연구자의 시각에서 논의 

하고자 한다.

첫째,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를 둔 어머니

들을 위한 프로그램 내용구성 및 활동목표에 

부모자신의 긍정정서 수준을 높여주는 내용들

이 포함된다면 부모교육의 효과가 더 증진 될 

수 있으리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것이다. 왜

냐하면 부모가 긍정성향으로 변하게 되면 우

선 어머니 자신에 대한 긍정적 힘을 갖게 될 

것이며 동시에 자녀회복을 도울 수 있는 힘을 

기대 하게 된다. 이는 Fredrickson(2001)의 긍정

정서확장 구축이론에 의하면 긍정정서 경험은 

이후에 다른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개인적 

자원을 확장하고 구축하는 기능이 있다는 점

에서 자녀회복을 위한 심리적 지원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이를테면, 대표적 긍정정서인 사

랑의 감정은 그 순간의 애정 표현에 대한 생

각뿐만 아니라 애정의 확대, 미래의 애정 표

현, 타인과의 사랑경험 공유, 타인의 사랑지원 

같은 다양한 생각들을 확장시킨다는 것과 같

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권석만, 2008).

이러한 점을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를 둔 

부모 - 자녀관계에 적용시킨다면 부모 자녀관

계에서 경험하게 되는 친밀감, 보살핌, 유대감

은 서로의 상호작용에서 느끼는 긍정정서에 

의해 강화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어머니

가 긍정정서를 경험하게 되면 모- 자녀관계는 

서로 다양한 호의적 행동을 하게 되고 그 결

과 상대방의 긍정적인 행동을 유발하며 더 많

은 긍정적 감정을 느끼게 됨으로써 부모 -자

녀관계는 더 긍정적으로 깊어질 수 있게 된다. 

그림 2. 심리적 강인성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프로그램 내용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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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과정에서 긍정정서는 다양한 행동을 

촉발하고 그 범위를 확장함으로써 관계의 심

화를 돕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긍정

정서 향상은 양육태도에 중요한 의미를 지닌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긍정심리학

에서의 추구는 외부환경에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스스로 만들어가고 발전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긍정심리프로그램이 심리

적 강인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는 선행

연구 결과(최은찬, 2013; 장명영, 2011; 김아림, 

2010; 서은정, 2008; 정은선, 2007)와 같은 맥

락인 점으로 심리적으로 강인해 진다는 것은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의 회복에도 긍정적 변

화를 가져오리라 본다. 

둘째, 프로그램 구성내용 중 주관적 안녕감 

활동 목표를 삶에서 일어나는 긍정정서를 인

식하고 행복했던 기억을 통해 긍정정서를 넓

히도록 한다면,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의 어

머니들에게 삶의 만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이는 개인의 행복했던 순간을 떠 올리며 긍정

정서를 인지하고 넓히는 과정에서 자신과 주

변에 대한 긍정성을 느끼는데서 오는 삶의 만

족감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주관적 안녕감은 

성취와 성공 수준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고 행

복을 느끼는 정도를 나타내주며 자신과 주변

에 대한 통제 능력과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

면이 있다는 연구결과(김의철, 박영신, 1999; 

정은선, 2007; 황진숙, 2011)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셋째, 프로그램 구성내용 중 심리적 안녕감

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드리며 자신에

게 편안해지고, 타인을 받아드릴 수 있으며, 

자신의 수용을 통하여 타인을 수용함을 알게 

하는 활동 목표에 의하여 어머니의 자아수용, 

삶의 목적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는 차경호

(1999)의 연구에서 심리적 안녕감이 높다는 것

은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삶의 목표를 

수립하고 자신의 잠재력을 계발하는 방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는 제안과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으며 미디어 중독 성향 자

녀를 둔 어머니들의 심리적 지원 요소가 될 

수 있다.

넷째, 프로그램 구성내용 중 낙관성은 긍정

정서를 활용하여 감사한 일을 찾아보고 자신

의 강점을 찾고 활용하도록 하는 활동목표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러한 점은 박현순(2002)의 

연구에서 낙관성은 행동이 적극적이고 긍정적

인 정서를 가지며 스트레스 사건의 잠정적으

로 좋지 않은 영향을 최소화 하여 목표를 획

득하고자 하는 경향이 있다는 연구결과와 일

맥하다. 또한 낙관성은 개인의 성격적 변인임

에도 불구하고 학습이 가능하고 한번 숙달되

면 스스로 유지되며(장옥란, 2006), 대처방식 

선택 시 낙관성이 매개변수로 작용한다는 연

구결과(서은정, 2008)로 볼 때 미디어 중독 성

향 자녀를 둔 어머니의 스트레스 해소와 자녀

의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심리적 지원을 제공

할 수 있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다섯째, 프로그램 내용구성 중 적응유연성

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관계에서 갈등상황의 

원인을 찾아보고. 실패에도 긍정적 기회가 남

아 있음을 알게 하는 활동 목표를 세울 필요

가 있다. 구체적으로 적응유연성이 문제해결 

전략의 자원으로써 불확실한 조건하에서 역경

에 대처하며 내외적 스트레스에 융통성 있게 

적응하는 능력이라 본다는 맥락에서, 상황에 

대한 올바른 이해, 상황에 올바르게 대처하기

의 과정에서 갈등을 찾고 해결하는 연습을 시

도할 수 있다. 이는 차주연(2002)의 연구결과

에서 적응유연성을 높이면 학교 적응을 잘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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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연구 결과와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여섯째, 프로그램 내용구성 중 희망성향은 

스트레스 상황에서도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신념을 세워 높은 희망 수준의 단계로 이끌어 

내는 중요한 성격적 자원으로,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를 둔 어머니들의 심리적 강인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 요소로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희망성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할 수 있다’, ‘할 것이다’와 같은 강한 의지력

과 목표추구에 대한 동기를 의미하는 주도 사

고를 강하게 발휘하도록 해야 한다. 구체적으

로는 목표에 도달 할 수 있는 신념을 설정하

고,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해결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내적 메시지 보내기를 실천하는 등

의 활동목표를 세워볼 수 있다. 또한 다른 사

람이 좋은 점을 발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스스로 좋은 점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활

동 목표를 설정하여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를 

둔 어머니들에게 희망을 가진다는 목표를 추

구하도록 할 수 있다. 이는 김의철, 박영신

(1997)의 연구에서 희망이 스트레스 상황에 대

한 대처 방법에서도 적극적인 문제해결보다 

인간관계를 통한 정서적 지원을 선호하고 그

러한 스트레스 상황을 스스로 극복해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이상의 논의는 주관적 안녕감, 자기수용은 

강점을 고무시키는 요인으로써 강점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여하고(Peterson & Seligman, 2009), 

희망, 낙관주의, 삶의 만족도는 ‘개인적 강점

과 성장의 촉진’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강점 

척도로 사용되어진 점에서(Lopez & Synder, 

2008), 강점을 기반으로 심리적 강인성 증진을 

위한 긍정심리프로그램 구성 요인으로 적절하

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는 미디어 중독 성향 자녀를 둔 어머

니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일

반적인 어머니를 대상으로 일반화시키기에는 

부족한 점이 있다. 또한 미디어 중독 성향 자

녀의 보호자가 어머니뿐만 아니라 부 또는 조

부모 등이 해당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에만 국한되어 연구가 되어졌다는 점에

서 한계가 있다. 이후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 어머니들을 대상으로 

긍정심리성향 변인들 간의 관계를 밝히고 이

를 통해 심리적 강인성 증진을 위한 프로그램 

구성에 이론적 근거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자신의 삶을 낙관적, 긍정적인 자세로 바꿀 

수 있다는 Seligman(1991)의 주장을 근거로 볼 

때 상담의 현장에서 긍정심리 성향을 통한 스

트레스 대처방식에 등에 대한 개입에 도움을 

주고 더 나아가 심리적 강인성 증진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한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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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ntal Toughness

and Positive Psychological Factors for

Mothers of Media Addicted Children

Woo, Jung-Ae

Department of Health Administration

Cheju Halla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mental toughness and positive 

psychological factors for mothers who got a media addicted children. Based on theoretical basis of positive 

psychological tendencies associated with mental toughness, select variables such as the tendency of 

psychological well-being, subjective well-being, resilience, optimism, and hope, examined the correlation and 

influenc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most influential positive psychological factors in promoting 

mental toughness were 'subjective welfare', 'positive expectations', 'self-acceptance', 'life purpose', 'hope' and 

'resilience'. In this discussion, we discussed how five positive psychological tendencies can be used as a 

positive psychological program contents element to enhance the mental toughness for mothers of media 

addicted children.

Key words : media addiction, mothers of media addicted children, psychological hardiness, positive psychological factor, 

positive psychology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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